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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제품 수출 적정환율 1228원?
산자부, 손익분기점 환율은 1183원 … 제조업 수출에 최대변수 작용

국내 무역업계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의 절상으로 수출채산성이 2002년보다 많이 악

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, 2004년 수출도 환율수준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화학산업계도 수출 적정환율을 달러당 1227.9원 및 100엔당 1046.8원, 손익분기점 환율로는 달러당 1183.0원 

및 100엔당 1004.9원으로 응답해 수출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.

산업자원부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달여에 걸쳐 1000개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「2003년 수출산업실

태조사」에 따르면, 2002년에 비해 2003년 수출채산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곳이 64.8%로 호전될 것이라

고 응답한 18.1%보다 3배 이상 많았다.

수출채산성 악화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과 임금 등 원가상승 외에 조사대상기업 5개 가운데 

1개가 환율이 적정수준을 밑돌고 있어 채산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.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

수출가격 하락(37.5%), 원가상승(30%), 환율하락(21.3%) 순으로 지적했다.

수출채산성 확보 및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적정환율 수준

수출기업들은 적정환율 수준에 대해 수출채산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/달러 환율

이 최소한 1226.5원, 손익분기점 유지를 위해서는 1183.7원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. 최근 환율이 1150-1180

원 수준을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할 때 환율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.

수출에 문제를 가져오는 주요인은 부품 등 원자재 확보 애로, 생산설비 및 기능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됐는

데, 특히 최근의 설비투자 부진,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현장 인력난 등은 중장기 수출 잠재력 확충을 위

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.

손익분기점 환율 수준

수출경쟁력에 있어서도 가격경쟁력이 열위라고 응답한 곳이 품질경쟁력이 열위라고 응답한 곳의 6배를 넘어

서는 등 갈수록 품질보다는 가격경쟁력이 더 문제가 되는 추세이며, 최대 수출경쟁국으로 50% 이상이 중국을 

지목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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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 분 전  체
업종별 규모별

전기전자 기계 화학 섬유 대기업 중소기업

원/달러 1226.5 1221.1 1227.9 1227.9 1236.1 1225.9 1226.5

원/100엔 1044.3 1036.7 1042.8 1046.8 1048.5 1057.8 1042.1

구  분 전  체
업종별 규모별

전기전자 기계 화학 섬유 대기업 중소기업

원/달러 1183.7 1176.5 1181.8 1183.0 1193.4 1173.9 1184.8

원/100엔 1001.6 996.5 989.3 1004.9 1030.9 1006.0 1000.9


